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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3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투자액은 태양광 1,090억 달러, 풍력 784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73%를 차지

◦ 201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 분야로 구성된 New Energy

Innovation 지수는 2013년 54.6% 상승률을 기록

◦ 태양광 섹터의 주가 상승률은 120%를 넘어서 여러 분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풍력 섹터가 80% 이상 상승하여 그 뒤를 이음

◦ 청정에너지산업의 성장성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양적완화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 및 유럽 재정위기 완화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

□ 청정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에 투자된 40개 펀드 설정액은 81

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3년 평균 수익률은 약 30%에 달함

◦ 신재생에너지 분야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태양광분야에

투자한 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 2011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발행된 채권 규모

는 42억 달러이며,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시장 수요가 증가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의 방식으로 채권발행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채권 수익률은 BBB 등급 기준으로

4~6% 수준

□ 2014년 1분기 주요 지역 화석연료 발전단가는 석탄 $60~120/MWh, 가스발전

$70~110/MWh, 원자력 $100~140/MWh

◦ 풍력발전의 평균단가는 $80/MWh이며, 태양광발전의 평균단가는 $150/MWh로

여전히 비싼 발전원 중 하나이나, 발전단가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특징

- 2012년 $300/MWh 였던 태양광 발전단가가 2년도 지나지 않아 절반으로 하락

했으며, 발전단가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단가는 향후 5년 안에 석탄 발전단

가와 비슷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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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43~49.1GW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38.7GW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최소 20% 이상의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

◦ 2014년은 기존의 대형 발전 중심의 수요에서 소규모 및 가정용 수요

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전망

- 태양광 발전의 미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자가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가정용시장이 핵심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2013년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2012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올

해 실적개선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

◦ 수요 증가 및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태양광산업의 공급과

잉은 상당 부분 해소되어 기업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음

◦ 태양광산업은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며, 기업들의 실적개선도 원가경

쟁력을 가진 상위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

□ 2013년도 세계 풍력 설치량은 전년대비 28% 하락한 32.2GW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2014년 세계 풍력시장은 47GW가 설치되어 2012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미국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유럽시장의 수

요도 양호한 상황

□ 2013년 4월 기준 국내 풍력발전 누적설치 용량은 483MW

◦ 전 세계 풍력 설치량에 0.17%에 불과한 상황이며, 베스타스사 설치용

량이 281MW로 전체 설치량의 56.9%를 차지

◦ 국내 기업들은 현대중공업(27.6MW), 한진산업(21MW), 두산중공업(21MW)

순으로 국내 풍력산업 초기에는 주로 외국산 제품이 설치되었으나, 최근 들어

국내 풍력터빈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음

□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

◦ 국산 터빈의 개발이 완료되어도 국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산 터빈의 가장 큰 약점인 track record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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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계 바이오매스시장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5GW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바이오매스 최대 시장이었던 아시아 지역의 신규 바

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은 부진

-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비용 증가 및 바이오매스 발전

에 필요한 목재 폐기물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2013년 폐기물에너지 설치량 약 300MW 규모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중 소규모 시장

◦ 2006년 약 800MW를 최고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

수요가 전체 수요의 약 80%를 차지

□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높은 성장

세에 대한 수혜가 낮은 상황

◦ 국내 기업들의 매출 및 공장 가동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

지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은 제한적인 상황

- 2013년 선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으

나,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저조

◦ 해외시장 개척 및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

책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정책을 통한 가정용 태양광시장의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풍력단지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Part I. 신재생에너지산업 금융동향

1.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현황

□ 2013년 청정에너지산업1)에 투자된 금액은 2,550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추세

◦ 2011년 3,328억 달러를 정점으로 세계 청정에너지산업에 유입되는 투자

액이 줄고 있는데 이는 제품가격 하락과 유럽 수요 감소 에 기인

- 태양광 및 풍력 수요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

하여 전체 투자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태양광 제품의 경우 다결정 실리콘 모듈 2011년 7월 기준가는 $

1.5/W였으나, 2014년 1월 모듈 가격은 $0.77/W로 50% 가까이 하락

- 유럽지역의 투자액이 2011년 1,270억 달러에서 2013년 680억 달러로 급감하였으

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및 독일 등 주요 유럽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요국의 신재

생에너지 보급률이 올라감에 따라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

□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었던 유럽지역을 대신해 아시아지역이 주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2004년 180억 달러에 불과했던 아시아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10년 동안

6.7배 증가

◦ 2011년 유럽 및 북미 지역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시아 지역은

2011년 1,030억 달러에서 2013년 1,210억 달러로 17% 증가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중국의 스모그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해 두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아시아지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

□ 2013년 분야별 투자액은 태양광 1,090억 달러, 풍력 784억 달러로 전체 투

자액의 73%를 차지

◦ 2010년 이후 태양광 투자액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풍력 716억 달러, 태양광 589억 달러였으나, 2010년 풍력 934억 달러,

태양광 959억 달러로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

1) 청정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 에너지변환 산업을 포함한 산업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

비중이 약 8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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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청정에너지산업 투자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 태양광분야 투자액은 2011년 1,528억 달러, 2012년 1,380억 달러, 2013년

1,09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태양광 설치량은 매년 두자리 수 증가를 하고 있으나, 기술 개발과 대량생

산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액은 감소

◦ 풍력분야 투자액은 2011년 841억 달러, 2012년 791억 달러, 2013년 784

억 달러로 감소폭이 태양광 대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풍력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

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터빈 가격의 하락폭이 연 5% 내외로 유지되고 있

어 투자 감소폭이 태양광산업 대비 작은 상황

- 2014년 투자액은 세계 풍력수요 증가 및 제품가격 안정으로 2013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전망

◦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 투자액은 2011년 77억 달러, 2012년 51

억 달러, 2013년 34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음

2. 신재생에너지산업 주가동향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 분야로 구성된 New Energy

Innovation(NEX) 지수는 2013년 54.6% 상승률을 기록

◦ 전 세계 96개 기업으로 구성된 NEX 지수는 작년 한해 50% 이상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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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그림 2.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투자현황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New Energy Finance

◦ 태양광 섹터의 주가 상승률은 120%를 넘어서 여러 분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풍력 섹터가 80% 이상 상승하여 그 뒤를 이음

◦ 청정에너지산업의 성장성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양적완화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 및 유럽 재정위기 완화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

- 2011, 2012년 큰 폭의 주가하락에 따른 반등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2014년에도 2013년 대비 상승폭은 줄겠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지역별로는 미국이 80%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중국을 중심으

로 한 아시아 지역도 40% 상승

◦ 미국은 저금리 기조 및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높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짐

◦ 유럽 지역은 재정위기 완화 및 풍력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개선이

이루어지면서 40%대의 주가 상승을 기록

◦ 아시아 지역도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완화 및 기업 실적개

선으로 전년대비 4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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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정에너지 분야별 주가 상승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4. 청정에너지 지역별 주가 상승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괄호 안 숫자는 기업의 수

□ 태양광 분야별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수직계열화

태양광 제조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짐

◦ NYSE Global Solar Index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광 기업 수는 101개이

며, 상위 10개 기업 비중은 43%, 2013년 총 주가총액은 750억 달러임

◦ 2013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올해

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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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산업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직계열화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먼저 반등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가 회복력이 빠

르게 나타나고 있음

- 가격경쟁력이 최대 장점인 수직계열화된 기업들은 제품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음

- 수직계열화 제조기업들의 경우 업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2011, 2012년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적자폭이 전문화된 기업대비 크게 나타남

- 2013년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수직계열

화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먼저 반등함

◦ 폴리실리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기공급 계약으로 인해 급변하는 가격변동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

◦ 2013년 수익률 상위 회사들을 살펴보면 Canandian Solar 827%,

SunPower 450%, Jinko Solar 421% 등 수직계열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함

그림 5. 태양광산업 벨류체인별 주가 상승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괄호 안 숫자는 기업의 수

□ 터빈, 부품, 사업개발에 이르는 풍력 전 분야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특히

풍력터빈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약 80%로 두드러짐

◦ NYSE Global Wind Index를 구성하는 기업 수는 70개이며, 주가 총액

은 540억 달러로 2013년 하반기 이후 MSCI 등 주요 주가지수 대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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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승률을 기록 중

◦ 2013년 풍력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터빈의 저가 수주 감소

및 2014년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짐

◦ 2012년까지 저가 출혈경쟁으로 터빈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

으나, 2013년부터는 터빈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2012년까지의 구조조정으로 2014년 풍력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 Vestas 425%, Gamesa 354%, Nordex 235% 등 주요 터빈 기업들의 주

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베어링 등 부품 기업인 Broadwind Energy

의 주가상승도 350%에 달함

 
그림 6. 풍력산업 벨류체인별 주가 상승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괄호 안 숫자는 기업의 수

3. 신재생에너지산업 펀드 및 채권시장 동향

□ 청정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에 투자된 40개 펀드 설정액은 8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3년 평균 수익률은 약 30%에 달함

◦ 신재생에너지 분야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태양광분야에

투자한 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 구겐하임 펀드의 경우 2013년 수익률이 138%에 달했으며, 태양광과 테슬라

등 전기차 분야에 투자한 First Trust Green 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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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청정에너지산업 주요 펀드 수익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 2011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발행된 채권 규모는

42억 달러이며,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경험 및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무

디스, S&P사 등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음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의 방식으로 채권발행이 주목을 받고 있으

며, 양호한 시장 수요로 인해 향후 채권 발행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채권 수익률은 BBB 등급 기준으로 4~6% 수준

◦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채권 수익률은 매력적인 상황이며,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연기금 및 보험 등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크

게 늘어나고 있음

- Met Life, AIG 등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채권에 투자

를 하고 있으며, 연기금 등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북미와 유럽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행 가능한 채권금

액은 1,420억 달러로 추정

-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풍력분야가 태양광 분야보다 잠재 수요가 더 크나, 해

상풍력의 경우 기술검증 문제로 실제 발행량은 예상치보다 크게 낮을 전망



- 12 -

표 1. 2011년 이후 발행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채권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8. 주요 채권 투자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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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채권 수익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4.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동향

□ 2014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비용은 240억 유로이며, 예산부담

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전력 사용량 중 2025년 40~45%, 2035년 55~6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

용할 계획

◦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10GW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의 경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발전차액제도 금액을

단계별로 줄여나가고 타 발전원과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 금액이 줄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향상으로 일반

가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독일의 2020년 110GW 설치량 목표를

10GW 이상 상회 달성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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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10. 독일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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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2013년 12월 발전시장 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

◦ 신재생에너지 구성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했으며, 발전차액

지원 최대 용량을 5MW에서 10MW로 상향 조정

표 3.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행사 금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GBP/MWh)

자료 : New Energy Finance

□ 일본은 태양광발전에 한정되어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으로 확대할 예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621만㎾로 증가했으며, 전체 설비의 약 94%

가 태양광발전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출력 1000㎾ 이상의 메가솔라(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에 집중되어 있음

◦ 태양광발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가격을 인하했으나, 발전

차액지원제도 시행 후 3년간은 사업자의 이윤을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

에 2014년까지는 하락폭이 크지 않음

◦ 태양광발전 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육상풍력

외에 해상 풍력발전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으로 확정

◦ 2013년 11월에 제정한 ‘농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으로 농어촌의 토지 및 자

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사업개발자들의 허가 부담을 덜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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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모그 문제 해결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

◦ 스모그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방지 법안 통과시킬 예정이며, 1차 에너지원

에서 석탄 사용량을 2011년 67%에서 2017년 65% 미만으로 절감할 계획

◦ 중국 에너지성은 전력망 연결기준으로 2014년 풍력 18GW, 태양광

10GW를 설치할 계획

◦ 중국 태양광발전 전력가격을 태양에너지자원과 태양광발전시설의 건설비

용에 따라 전국을 3개 지역군으로 분류하여 0.9~1.0위안/kWh을 지원 중

□ 미국은 재정지출 감축 방향 및 정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2013년 세금공제제도(PTC : Production tax credit)와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종료

◦ 세금공제제도 수혜를 받기 위해 세금공제제도 만료 전 투자가 증가

◦ 2013년 tax equity 투자액은 72억 달러로 2012년 대비 12% 증가

- 2012년 tax equity 투자액은 풍력 42억 달러, 태양광 18억 달러였으나, 2013

년은 풍력 32억 달러, 태양광 38억 달러로 태양광 비중이 확대

◦ 태양광 중 분산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리스 사업자들의 세금공제 수요

가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13년 투자액이 22억 달러에 달함

◦ 태양광 ITC(Investment tax credit)제도가 2016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

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5.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화의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이 향상

되고 있기 때문

◦ 주요 지역 화석연료 발전단가는 석탄 $60~120/MWh, 가스발전 $70~110/MWh,

원자력 $100~140/MWh

- 미국의 경우 세일가스 개발로 인한 가스가격 하락으로 석탄발전 대비 가스

발전단가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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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 풍력발전의 평균단가는 $80/MWh이며, 미국의 석탄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

- 풍력 발전단가는 화석 연료 발전대비 가격 측면에서는 대등한 수준이나, 주

발전시간대가 밤 시간대인 것이 단점

◦ 태양광발전의 평균단가는 $150/MWh로 여전히 비싼 발전원 중 하나이나, 발

전단가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특징

- 2012년 $300/MWh 였던 태양광 발전단가가 2년도 지나지 않아 절반으로 하락했

으며, 발전단가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단가는 향후 5년 안에 석탄 발전단가

와 비슷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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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는 유지&보수 및 친환경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낮은 설비이용률이 단점

◦ 원자력발전 92%, 석탄 85%, 가스발전 60%의 높은 설비이용률2)

(capacity factor)을 보이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 32%, 태양광

20% 등은 낮은 설비이용률로 인해 전력생산량이 적음

◦ 화력 발전의 경우 석탄, 가스 등 원료비용이 전체 전력생산 비용의 80%를

차지해 연료가격 변동에 민감하나, 신재생에너지원의 연료비용이 제로

그림 11. 주요 발전원 전력생산 단가

(단위 : $/MWh)

자료 : New Energy Finance, STEG(Solar thermal electricity generation)

표 5. 주요 발전원 전력생산 비용 요소

자료 : New Energy Finance

2) 설비이용률 :  일정 시간에 대해 발전 시설이 가지고 있는 용량 대비 실제 생산한 양의 비를 의미



- 19 -

Part II. 태양광산업 동향

1.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 2014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43~49.1GW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38.7GW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올

해에도 최소 20% 이상의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

◦ 태양광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Grid parity 도달, 분산전

원 수요증가, 양호한 금융시장 등을 꼽을 수 있음

- 태양광 발전단가가 공급받는 전기료보다 저렴해지는 지역이 2013년 이후 빠

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확산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전망

- 독일 및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가정에서 공급받는 소매전기 대비 태양광

발전단가가 10% 이상 저렴해 가정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아시아 도서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등의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의 분산전

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프로젝트의 높은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 2014년은 기존의 대형 발전 중심의 수요에서 소규모 및 가정용 수요

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전망

◦ 태양광 발전의 미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자가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가정용시장이 핵심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2030년까지 대규모 태양광시장 591GW, 가정용 태양광시장은 950GW을 형성

하여 소규모 태양광시장이 비중이 62%를 차지

◦ 태양광 모듈기업들의 영업방식도 발전사 위주의 B2B 방식에서 일반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투자 확대 및 개도국 태양광 수요가 증

가할 경우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50GW를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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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금액기준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는 약 1,020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감소

◦ 금액 기준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태양광 제품 가격

하락때문

- 2013년에도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주요 제품 가격이 전년대비 30% 이상 하락

◦ 2014년에는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금액 기준 세계 태양광 시

장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12.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13. 대형 태양광 설치량 VS 소형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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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패러티 도달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2. 지역별 주요 태양광시장 현황

가. 중국

□ 2014년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10~14G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세계 태양광 발전 최대 설치국으로 2013년 설치량은 12GW인

것으로 추정

◦ 중국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책지원이 수요 증가의 큰 동력

-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0.9위안/kWh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석탄 사용 증가에 따른 스모그 등 환경문제로 인해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 사용량을 2011년 68%에서 2017년 65%로 낮출 예정

- 감축되는 양의 상당부분을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확충할 계획

◦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국 모듈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태양

광 발전소 개발 부분으로의 영역확대로 프로젝트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 22 -

표 7. 중국 주요 모듈 기업들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나. 일본

□ 2014년 일본 태양광 수요는 10GW에 달할 전망이며, 금액기준으로 302

억 달러가 신규 투자될 전망

◦ 2013년 6.8GW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망치인 12GW를 크게 하회

◦ 태양광 시스템 가격 하락으로 발전차액 지원 금액이 10kW 시스템 기

준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32 엔/kWh으로 조정됨

◦ 2012년 이후 승인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모는 23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22GW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4년 이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속도

조절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 존재

◦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LNG 수입 비용이 2012년 6조엔을 돌

파한데 이어 2013년에는 7조엔을 넘어섬

-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

안으로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이 논의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은 전기 사용량 감축

을 위해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소매전기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 중

◦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여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속도조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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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태양광시장도 2015년 이후에는 영향을 받을 전망

-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위해 대부분 가동 중단 상태이나, 2014년 이후

점차 가동을 재개할 전망

그림 14. 일본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15. 시나리오별 일본 원자력 발전소 운전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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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 2013년 미국 태양광시장은 3.9GW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 4.3~5.3GW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

◦ 2013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절반이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로 건설되었으며, 발전사들의 RPS3) 기준을 상당부분 충족시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개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세금공제 및 Net metering 제도는 미국 태양광시장 성장에 기여

- Net metering 제도를 통해 일반 소비자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보다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가 있음

◦ 미국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리스금융

활성화에 따른 제 3자 소유의 가정용 태양광 수요 증가

- 미국 캘리포니아 전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회사로부터 공

급받는 전기가격 대비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

- 리스금융 도입은 초기 투자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보다 손쉽게 태양

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라. 유럽

□ 2014년 독일 태양광 2.5~3.5GW가 설치될 전망

◦ 2013년 독일 태양광 설치량은 3.3GW로 추정되며, 태양광 설치량이 점

차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 2015년에도 2014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수요의 대부분을

가정용 수요가 차지할 전망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럽시장으로 영국을 들 수 있으며, 2013년

1GW 설치에 이어 올해도 1GW 이상 신규로 설치될 전망

◦ 2013년 1GW 중 Renewable Obligation으로 536MW가 설치되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설치될 전망

3)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  

                                     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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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태양광시장은 2013년 604MW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으나,

2014년 950~1,050MW가 설치될 전망

마. 동남아시아

□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도서지

역 분산전원의 필요성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태국은 현재까지 누적설치량이 379MW에 달하며, 2014년까지 설치 목

표량은 800MW이나 정치적 소요 사태로 불확실한 상황

◦ 말레이시아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

며, 2013년 50MW가 신규로 설치됨

-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활발하지 않으나,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으로 도서

지역 분산전원용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

마. 중남미

□ 2015년 이후 태양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유망지역으로 중남미를

꼽을 수 있으며, 유망시장으로 브라질, 칠레, 멕시코를 꼽을 수 있음

◦ 브라질 태양광 설치량은 2013년 23MW에 불과했으나, 2014년 130MW,

2015년 800MW로 증가할 전망

◦ 칠레는 석탄 발전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3년 태양광 설치량이 23MW에 불과했으나, 2014년 300MW, 2015년 900MW로

크게 증가할 전망

◦ 멕시코 태양광시장도 풍부한 일사량과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멕시코 태양광시장은 2013년 100MW, 2014년 132MW, 2014년 184MW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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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역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New Energy Finance

3. 주요 제품 가격동향

가. 폴리실리콘

□ 2015년 이후 중국 등에서 새로운 생산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동

안 중지되었던 설비확장이 재기될 전망

◦ 2013년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약 228,000톤으로 추정되며, 2012년

의 238,000톤보다 4% 줄어든 것으로 추산



- 27 -

◦ 2011년 이후 135,000톤의 생산능력이 감축되면서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5년 신규 업체 진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폴리실리콘 가격은 $20~25/kg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전망

◦ 2013년 $16/kg까지 하락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태양광 수요 증가로 상승

세를 타고 있으며, 2014년 3월 기준 가격으로 $21/kg을 넘어서고 있음

◦ 현금원가 $20/kg 기준으로 공급 가능한 폴리실리콘 물량은 250,000톤이

며, $23/kg 기준으로는 348,000톤으로 추정됨

- 2014년 태양광 수요량 기준으로 필요한 폴리실리콘은 240,000~270,000톤으로

추정되며, 현 가격대에서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 폴리실리콘 가격이 $23/kg을 넘어가면 공급 가능한 폴리실리콘 물량이 급격

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상승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약 66,000톤 가량이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

며, 최소 1/3이 2014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주 생산방식인 지멘스공법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FBR(fluidized bed reactor) 방식의 물량들이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

할 전망

◦ 이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수준 $16~18/kg 가격대로 하락할 가

능성이 큰 상황

◦ 폴리실리콘 업체간 공정 최적화 및 신공정 채택 등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한 선도업체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질 전망

□ 2013년 중국은 80,000톤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의 70%를 공급하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요량은 150,000~180,000톤이며, 이중 80,000톤을 수입 중

- 주요 수입국은 독일 32%, 미국 28%, 한국 27% 순이며,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5대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생산용량은 106,000톤이며, 총 생산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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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30,000톤

- 평균 공장 가동률 80% 기준으로 올해 최소 104,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량은 80,000톤을 하회할 전망

◦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점차 수입량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폴리실리콘 품질이 선진 업체 대비 떨어졌으나,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의 품질은 크게 개선될 전망

- 또한 생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전기료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폴리실리

콘 업체들은 선진 업체 대비 $5/kg의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

- 중국 자체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국내산 폴리실리콘 수출량이 줄

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그림 16. 2014년 폴리실리콘 수요 & 공급현황

(단위 : $/kg)

자료 : New Energy Finance,

주 : 2014년 태양광 수요 43~49GW 기준, 모듈 제조시폴리실리콘 사용량 약 5g/W, 반도체용폴리

실리콘 수요는 27,000톤이며 반도체용폴리실리콘은 Wacker와 Hemlock사가 양분하고 있음 

      가격에 따른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누적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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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웨이퍼 & 태양전지

□ 구조조정의 효과로 웨이퍼와 태양전지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

며, 현 가격대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

◦ 경쟁력이 떨어지는 웨이퍼 및 태양전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반면

중국 선도업체들은 설비 확장에 나서고 있음

- 중국 최대 폴리실리콘 업체인 GCL사는 웨이퍼 생산능력을 10GW로 확장했으며,

Yingli 3GW, Jinko Solar 1.8GW로 확장

- 하지만 대부분의 웨이퍼 업체들은 설비 확장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2014년 신규

설비 투자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상위 13개사의 태양전지 생산용량은 12.8GW로 중국 전체 태양전

지 생산용량의 28%를 차지

- 중국 태양전지 업체들의 2013년 12월 선적량은 1GW로 전달 대비 10% 이상 감소

했으며, 공장가동률도 97% 대로 하락

◦ 6인치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0.2~0.25/W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0.4/W에서 가격이 형성 중

다. 태양광 모듈

□ 2014년 태양광 모듈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증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과잉 상황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 태양광 모듈 증설은 웨이퍼 및 태양전지 대비 투자비 규모나 기술적 측

면에서 매우 쉬우나 아직까지 대규모 증설 계획은 없음

- 연산 100MW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 증설 비용은 5백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어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투자비 대비 저렴하나 현재까지 증설 계획은 없는 상황

◦ 상하이 차오리의 디폴트 선언 등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설비 확장 경쟁

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지난 3년간에 걸친 무리한 투자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으로 중국 금융권의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설비 자금 지원은 몇몇 기업들에게 제

한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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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 기업들의 추가적인 확장이 없을 경우 태양광 모듈의 수급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표 9. 주요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생산용량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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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국 태양전지 기업들의 선적량 및 공장가동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18. 웨이퍼 & 태양전지 가격동향

(단위 : $/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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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공장 증설보다는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M&A를 통한 규모

확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

- Shunfeng Photovoltaic사는 Suntech사를 인수했으며, Tongwei사도 LDK사의

자산 일부를 인수

□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14년 3월 기준 단결정 실리콘 모듈 $0.87/W, 다

결정 실리콘 모듈은 $0.74/W

◦ 2013년 3월 모듈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0.8/W대에서 안정적인 움직

임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과 기술개발 및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등의 가격 하락 요인이 균형을 이루어 추가 상승이나 하락이

제한적일 전망

-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가격대에서 안

정적인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19. 태양광 모듈 가격동향

(단위 : $/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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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모듈 업체들간 공장가동률 격차가 2013년 12월 이후 커지고 있음

◦ 중국 대형 모듈 업체들의 2013년 12월 기준 공장가동률은 118%로 전달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 업체들의 경우 100%으로 전달 대비 감소

◦ 중국 상위 대형 업체로의 주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쟁력

이 떨어지는 하위 업체들의 경우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013년까지 많은 중국의 영세 모듈 업체들이 정리되었으나, 2014년에도 정

부 및 금융권 지원 감축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그림 20.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선적량 및 공장가동률 현황

자료 : New Energy Finance

4.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동향

□ 2013년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2012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올해

실적개선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

◦ 2013년 Yingli사는 모듈생산량이 3.3GW으로 3GW 이상 생산하는 첫 번

째 기업이 됨

◦ 선도기업들의 모듈생산량은 2012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 34 -

2012 2013 1Q 2013 2Q 2013 3Q 2013 4Q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First Solar 3,369 439 755 61 519 39 1,265.6 207.9 768.4 60.3

Yingli 1,828 -405 431 -52 550 -21.1 596.3 -11.5 613 -98.1

JA Solar 1,078 -231 273 -13.9 258 -5.4 287.3 -5.2 357.3 9.7

Canadian Solar 1,294 -142 264 18 380 12 491 55.3 520 45.3

HanWha

SolarOne
590 -189 179 -20.6 193 -19.9 185.5 -21.7 213.9 -3.9

Trina 1,296 -264 260 -40 440 -24 548.4 6 525.6 141

SunPower 2,417 -287 635 -23 576 31 657.7 115.6 637.7 36.9

-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태양광 설치량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상위

10위 기업 중 일본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짐

◦ 선적량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액은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흑자 반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나, 수혜는 원가경쟁력을

가진 상위 기업에게 집중될 전망

- 태양광산업은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며, 올해에도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 수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 상위 10개사 모듈 생산량 현황

자료 : 수출입은행

표 10.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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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31/W였던 모듈생산단가는 2013년 4분기 $0.53/W까지 하락

◦ 모듈 단가하락의 배경을 보면 공급과잉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이 가장 큰 이유

- 모듈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

단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이며, 신기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지속될 예정

◦ 선도 모듈 기업의 제조단가는 $0.53/W인 것으로 파악되며, 점차 후발

업체와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음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리콘 모듈가격은 $0.8/W으로 선도 기업들은 약 30% 이

상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 중소 모듈 기업의 제조단가는 $0.8/W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

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

그림 22. Canadian Solar의 모듈 생산단가

자료 : Canadian Solar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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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양광산업 금융동향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된 태양광 프로젝트 수는 약 8,400여 개

이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940여개

◦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진행된 태양광 프로젝트 평균 크기는 24.8MW

이며 금액으로는 약 7천만 달러 규모

◦ Track record가 쌓이면서 금융기관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에 따라 중소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기를 띠고 있음

-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금융조

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

- 100MW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5%에 불과하며, 0~20MW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

가 69%를 차지

- 태양광 프로젝트 공사는 건설 기간 3~6개월 정도로 매우 짧고 건설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위험요소도 타 플랜트 대비 극히 낮은 편

◦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 주요 금융기관은 Santander(34억 달러), UniCredit(23

억 달러), 도이치뱅크(22억 달러) 순

□ 금융은 태양광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요성이 더

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

◦ 태양광산업은 사업 초기에 사업비의 80% 이상이 투입되므로 사업 성공

을 위해선 금융 조달이 가장 중요한 요소

◦ 자산담보부 대출에 국한되어 있던 금융지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을 통한 자금 조달, 리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방식으로 발전

◦ 특히 미국에서 리스 금융의 활성화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금융과 결합한 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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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세계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

자료 : 수출입은행

6. 국내 태양광산업 동향

□ 2012년 기준 국내 태양광산업은 누적 설치량이 1GW를 돌파 올해 약 330M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

◦ 2006년 21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치량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를

통해서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1,019MW 설치됨

◦ 2012년 279MW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30M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

◦ RPS 기준을 맞추기 위한 태양광설치 수요는 2015년까지 연 300MW가 발

생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는 약 9,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

그림 24. 국내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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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2013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영업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으며, 2014년 1분기에는 실적이 개선폭이 더욱 커질 전망

- 일본 태양광시장의 호황으로 일본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며, 공급

과잉 약화로 인한 제품 가격 안정이 실적개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4년은 2013년 보다 국내 태양광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일본 및 미국 태양광 수요의 증가로 인한 수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표 11.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생산용량 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12.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 억 원)

2012 2013 1Q 2013 2Q 2013 3Q 2013 4Q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OCI 32,185 1,548 7,804 -236 7,157 177 7,282 -570 7,312 -433

넥솔론 3,769 -1,003 892 -139 818 -53 846 -122 762 -97

에스에너지 2,254 187 395 13 729 28 706 33 781 43

웅진에너지 1,430 -1,068 254 -117 317 -56 215 -59 359 -37

신성솔라 1,556 -416 165 -62 284 -54 467 -7 569 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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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풍력산업 동향

1. 세계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

□ 2013년도 세계 풍력 설치량은 전년대비 28% 하락한 32.2GW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설치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PTC(Product Tax Credit) 제도 만

료와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국 풍력 수요 감소 때문

- 2013년 미국 풍력시장은 703MW가 설치되어 2012년 13.8GW 대비 무려 95%

세계 풍력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함

□ 2014년 세계 풍력시장은 47GW가 설치되어 2012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미국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유럽시장의 수요도

양호한 상황

- 2014년 미국 풍력시장은 6.5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며, 2015년까지 양호한 수요를 유지할 전망

◦ 개도국 풍력수요가 전년대비 183% 증가한 12GW에 달해 풍력시장에 활력

을 불어 넣을 것

- 개도국의 연기되었던 프로젝트들의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며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풍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그림 25. 세계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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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풍력시장 동향

가. 유럽

□ 유럽 풍력시장은 2020년까지 9~10GW 규모의 수요가 꾸준히 생겨날

것으로 전망

◦ 2013년 유럽 풍력시장은 10.3GW 설치되었으며, 독일이 3GW로 최대

풍력 설치국

- 그 뒤를 영국(1.2GW), 스웨덴(0.7GW), 프랑스 및 터키(0.6GW)가 잇고 있음

◦ 유럽 풍력시장은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9~10GW 수요는 꾸준히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유럽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안 변경 등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

하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맞추기 위한 풍력수요는 안정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이 유럽 풍력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영국 및 프랑스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0.6GW에 불과했던 프랑스 풍력시장은 2015년 이후 유럽지역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5GW에 달할 전망

그림 26. 유럽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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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 2014년 미국 풍력시장은 전년대비 831% 증가한 6.5GW가 설치될 전망

◦ PTC 제도의 추가 연장조치로 2013년 급감했던 풍력수요가 올해는 회복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은 미국 풍력 설치량은 2014년 대비 30% 증가한 8.5GW로 예상

- 2014년 이후 PTC 제도의 연장조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까

지 발주되는 풍력터빈까지 PTC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까지 미국 풍력시장

은 반등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이후 미국 풍력수요는 다시금 정체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음

- PTC제도가 올해 종료된 이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럴 경우 2016년

부터는 미국 풍력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이후 발전사들의 RPS 물량이 PTC 제도 만료에 따른 수요 공백

을 일정 부분 채워줄 것으로 예상

그림 27. 미국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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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 2013년 9월 대기환경오염 방지법을 공표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2011년 에너지 생산의 68%를 담당한 석탄 사용량을 2017년까지 65%

수준으로 낮출 계획

◦ 석탄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어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에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

□ 2014년 중국 풍력 설치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4.5GW

◦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중국 풍력 설치량이 2014년부터 중국 정

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등에 업고 점차 증가될 전망

◦ 2013년 14GW까지 떨어진 수요가 2015년에는 15GW를 회복할 전망

그림 28. 중국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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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가별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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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ew Energy Finance

※ 참고 : 국가별 풍력지원 제도

자료 : New Energy Finance

주 :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금액은 MWh당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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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기업 동향

□ 지난 2년간 풍력터빈 기업들은 비용감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음

◦ 2011~2012년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낸 풍력터빈 기업들은 2013년부터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더욱더 긍정적인 상황

◦ Vestas, Gamesa, Nordex 등 유럽계 터빈업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임금삭감, 고비용 공장의 폐쇄, 부품의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 단행

- 구조조정의 결실이 2013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실

적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 애프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는 선도 터빈업체들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터빈 설치량이 늘어남에 따라 애프터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

며, 터빈 판매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 신규 수익원으로 부상 중

□ 이에 반해 중국 터빈업체들은 2013년 큰폭의 적자를 시현

◦ 중국 터빈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놓고 중국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이어서 저가 경쟁으로 큰 폭의 적자를 시현

◦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터빈의

신뢰성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음

그림 30. 주요 풍력터빈 기업들의 EBIT Margin 현황(단위 : %)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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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력터빈 수요, 공급 및 가격동향

□ 풍력터빈 생산용량은 2011년 81GW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4

년 생산용량은 70GW

◦ 2012년까지 풍력터빈 공급과잉이 극심하였으나, 2013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음

◦ 올해 세계 풍력수요량은 47GW이며, 터빈 공급량은 69.7GW로 약

23GW 공급과잉인 상황

◦ 올해부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어 공급과잉 상황은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는 공급과잉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

- 2016년 공급량은 65GW이며, 수요량은 50.2GW로 공급과잉량은 15GW로

2014년 대비 크게 개선될 전망

 

그림 31. 풍력터빈 수요 & 공급 현황 및 전망 (단위 : GW)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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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터빈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음

◦ 구형 터빈(로터 직경 95m 이하) 제품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

나, 2MW 급 이상 신형 터빈의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되고 있음

◦ 터빈 가격하락 압력이 수요 증가와 더불어 약화된 상황이며, 올해 터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그림 32. 풍력터빈 가격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5. 국내 풍력산업 동향

□ 2013년 4월 기준 국내 풍력발전 누적설치 용량은 483MW

◦ 전 세계 풍력 설치량의 0.17%에 불과한 상황이며, 누적 발전총량 기준

으로 전 세계 30위

◦ 베스타스사 설치용량이 281MW로 전체 설치량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내 기업들은 현대중공업(27.6MW), 한진산업(21MW), 두산중공업(21MW) 순

- 국내 풍력산업 초기에는 주로 외국산 제품이 설치되었으나, 최근 들어 국내 풍력터빈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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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풍력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규제

◦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자연 훼

손 등의 환경규제로 인해 인허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 인허가 단계에 묶여 있는 RPS4) 사업 규모는 54개 사업, 1.8GW로 인허가 문

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국산 터빈의 개발이 완료되어도 국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산 터빈의 가장 큰 약점인 track record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인 발전 6개사가 신재생에너지 국가 목표 달

성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약 42조 5천억 원을 투자

◦ 한전은 서남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6.7GW를 확보

◦ 사업에 필요한 42조 5000억 원은 2020년까지 한전과 발전 6개사에서 발

생하는 당기순이익을 통해 10조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해 32조

5000억원을 조달할 예정

그림 33. 서남해 2.5 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자료 : 에너지기술평가원

◦ 최근 새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이 울산

정자 앞바다에 7MW급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

- 2014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5년 착공 2017년 상업운전에 들어간다는 계

획이며 8천억이 소요

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로 발전사들은 일정 비율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하

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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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풍력 부품업체들의 영업실적은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

◦ 2013년 국내 풍력부품기업들의 매출액은 세계 풍력수요 감소로 전년대

비 마이너스 성장

- 업체마다 영업실적은 다르나 풍력부품업체들의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

◦ 2014년은 미국 풍력시장 회복과 개도국 수요 증가로 풍력부품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웅은 2013년 4,101억원 매출, 영업이익 10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실적전망은 매출 4,607억원, 영업이익 178억원으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

◦ 동국 S&C 2013년 매출액 1,409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을 기록

- 현재 수주잔고가 2,300억 원에 달하며, 주력시장인 미국 풍력시장 수요 증가로 인

해 2014년 매출액 2,230억 원, 영업이익 185억 원을 달성할 전망

□ 국내 대형 조선사는 선박 및 플랜트의 설계 생산 역량과 자본력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모색 중

◦ 2008년 이후 대형 조선사는 조선업 업황부진에 따른 사업다각화의 일환

으로 기술도입 및 인수합병을 통해 풍력발전기 시장에 진입

◦ 국내 터빈업체들은 track record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

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RPS 시행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실적 쌓기에

나서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최근 대명지이씨와 영암 풍력발전단지에 2㎿ 풍력터빈 20

기를 공급하는 기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

- 낮은 풍속에도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예정

- 자체 개발 중인 5.5㎿ 해상풍력터빈 시제품을 올해 안으로 제주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해상풍력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

◦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8월 미국의 풍력업체인 드윈드(De Wind)사를

50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에 참여

- 지난 2월에는 한국남동발전과 풍력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국내외에 총 300MW

규모에 달하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

- Novus II 풍력발전단지는 남동발전, 드윈드, 스페코 3사의 공동 지분투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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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

2012 1H13 2H13 3H13 4H13 2012 1H13 2H13 3H13 4H13

태웅 4,215 832 782 1,081 1,044 12 11 27 33 30

용현BM 1,383 215 106 180 127 34 -21 -67 -25 -101

동국

S&C
1,396 247 396 469 297 92 -11 59 38 6

현진

소재
3,410 606 564 548 598 84 -64 -28 1 2

올 연말까지 단지의 상업 운전가 동을 목표로 현재 단지 건설을 진행

◦ 삼성중공업이 200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풍력발전설비사업은

해상풍력발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2012년 10월 '대정해상풍력발전'으로부터 7MW급 해상풍력발전기 12기를 수주,

84MW의 단지를 조성하여 201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함

- 2012년 1월 스코틀랜드에 7MW급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설치하기로 하고, 생

산된 전력의 판매를 위한 지역 내 송전망 시스템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

◦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 월정 앞바다에 3㎿급 해상 풍력

실증 플랜트를 국내 최초로 설치해 운전 실적을 확보

- 자체 개발한 3㎿급 풍력발전기 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

소 부지에 세워질 예정

표 14. 주요 풍력부품 기업들의 실적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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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바이오매스5) & 폐기물에너지6) 산업동향

1. 세계 바이오매스시장 현황

□ 2013년 세계 바이오매스시장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5GW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바이오매스 최대 시장이었던 아시아 지역의 신규 바이

오매스 발전소 건설은 부진

-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비용 증가 및 바이오매스 발전에

필요한 목재 폐기물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2013년 유럽 바이오매스 설치량은 840MW로 아시아 지역을 제치고 최

대 설치지역으로 등극

- 유럽 바이오매스 수요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영국으로 최근 대형 바이오매스 프

로젝트가 건설되고 있음

□ 2013년 3분기 기준바이오매스 발전의 원료가 되는 펠릿 가격은 $179/ton

◦ 북미 지역의 신규 공장 증설등으로 인해 유럽 지역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펠릿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1분기 북미지역으로부터 유럽이 조달한 펠릿량은 전분기 대비 37% 증가

- 유럽 지역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로 유럽의 펠릿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및 캐나다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2. 세계 폐기물에너지시장 현황

□ 2013년 폐기물에너지 설치량 약 300MW 규모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중

소규모 시장

◦ 2006년 약 800MW를 최고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 수

요가 전체 수요의 약 80%를 차지

◦ 폐기물에너지 활용 기술 중 폐기물 소각을 통한 난방 및 발전이 전체

폐기물에너지 활용기술 중 70% 이상을 차지

5)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이란 : 주로 볏짚, 쌀겨, 폐목재 등을 가공한 원료를 소각하여 생기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6) 폐기물에너지 :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가스화,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롤 포집 등의 방법을   

               활용해 에너지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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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세계 바이오에너지 시장 현황 (단위 : 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그림 35. 우드 펠릿 가격 및 유럽의 수입량 현황

(단위 : $/ton) (단위 : ton)

자료 : New Energ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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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지역별 및 기술별 세계 폐기물에너지 시장 현황 (단위 : 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V. 시사점 및 결론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성은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에 따라 경제성이 크게 향상

되고 있어 2020년까지 두자리 수의 수요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성 부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기업

들이 주가 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음

- 2012년까지 공급과잉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2013년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함

◦ 2014년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2014년 1분기 태양광산업의 시장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

◦ 올해 세계 태양광 수요는 전년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중국 및 일본의 태양광 수요가 20GW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1분기 기준으로 100%에 육박하고 있음

□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 기업간

수익성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

◦ 태양광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으

며, 매출액 증가 폭도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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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분기 공급균형을 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자체 생산물량만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량을 늘리고 있고 2013년 하반기 이후 수입량이 자체 생산량을 넘어섬

◦ 수요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하락 압력보다는 현 가격대가 유지될 가능

성이 높아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에게 수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세계 풍력산업은 미국발 충격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40% 이상

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미국 풍력수요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급감하였으나, 올해는

급감했던 수요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스모그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최대

풍력시장으로써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올해 중남미 풍력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 브라질, 칠레, 멕시코를 중심으로 풍력 설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선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나 여전히 걸림돌

이 많은 상황

- track record 부족으로 인해 국내 터빈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황

으로 인허가 문제로 내수확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

내수시장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MW 당 6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풍

력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 방안

□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높은 성장세

에 대한 수혜가 낮은 상황

◦ 국내 기업들의 매출 및 공장 가동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은 제한적인 상황

- 2013년 선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저조

◦ 해외시장 개척 및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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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 Yingli사의 모듈 생산량은 3GW로 국내 총 모듈 생산량보다 많은 상황이며,

국내 터빈과 선도 기업과의 성능 및 가격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 2013년까지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규모는 540MW이며, 국내 풍력산업의

해외 개발은 더욱더 지지부진한 상황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

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

- 현재의 산업경쟁력으로는 중국 및 선진 기업과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며, 이 상황이 조금더 지속될 경우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주도권 확

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보조금 정책을 통한 가정용 태양광시장의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풍력단지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